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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스타 저스틴 비버(25·사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라임병 투병 사실을 밝혔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버는 이날 자신의 인스

타그램에서 최근 자신의 외모에 대한 비판과 함께 마

약 투약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그들은 내가 최근 

라임병 진단을 받았으며 이 외에도 피부와 뇌 기능, 

에너지,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만성 

단핵구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비버는 또“몇 년간 힘들었지만, 현재까

지 불치의 질환인 이 병을 올바른 치료법

을 통해 싸우고 극복해내고 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나아져 돌아오겠다.”고 다

짐하며 이런 내막이 담긴 다큐멘터리 시

리즈를 곧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그가 공지한 10부작짜리 다큐멘터리는 

오는 27일 유튜브에 게시될 예정이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옮기는‘보렐리아균’

감염이 원인으로, 감염 초기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며 치료하지 않으면 혈액을 타고 다른 

부위에 퍼져 만성적인 관절염과 심장질환, 신경계 이

상을 일으킬 수 있다.

비버는 지난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우울증과 

약물복용, 유명세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종교와 

아내 헤일리 볼드윈이 극복에 도움을 줬다고 밝혔다.

저스틴 비버 “라임병 투병 중 … 극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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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아이돌 젝스키스가 4인조 재편 후 첫 앨범으

로 오는 28일 컴백한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7일 공식 블로그(www.

yg-life.com)에 컴백 날짜를 알리는‘2020.01.28’문

구와 함께 젝스키스 신보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젝스키스의 앨범 발매는 2017년 9월‘어나더 라이

트’(Another Light) 이후 약 2년 4개월 만이다.

젝스키스는 2016년 MBC‘무한도전’을 통해 재결

합한 후 YG에 둥지를 틀고 은지원, 이재진, 김재덕, 

강성훈, 장수원 5인조로 리메이크 앨범‘2016 리-앨

범’, 20주년 기념 앨범, 정규앨범‘어나더 라이트’등

을 냈다.

그러나 강성훈이 지난해 초 건강 문제와 각종 논란

으로 팀 활동을 중단하고 YG와의 계약을 해지하면

서 4인조로 재편됐다.

YG는“4인조로 재편된 후 첫 앨범인 만큼 젝스키

스 멤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

다.”고 전했다.

젝스키스 컴백
4인조 재편 후 첫 앨범

영화‘기생충’(감독 봉준호)이 5일 로스앤젤레스에

서 열린 제7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최

초로 외국어영화상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준호 감독은“놀랍다. 믿을 수 없다.”며“서브 타

이틀의 장벽을 1cm 뛰어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

를 즐길 수 있다. 오늘 함께 후보에 오른 많은 멋진 세

계의 영화와 같이 할 수 있어 그 자체가 영광이었다.”

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봉 감독은 또“모두 즐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언어는 

바로 영화다.”라고 말해 박구를 받았다.

영화와 드라마를 통틀어 한국 콘텐츠가 골든글로

브상을 받은 것은‘기생충’이 최초이며, 후보 지명 

자체도 최초였다.‘기생충’은 이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 외에 각본상, 감독상등 3개 부문 후보에 올

었랐다. 영어 대사가 50% 이상 비중을 차지해야 한

다는 골든글로브 규정에 따라 작품상 후보에는 오

르지 못했다. 이에 할리우드 매체‘더 할리우드 리포

터’(THR)는“작품상 후보작들을 대사의 50% 이상

이 영어로 구사되는 영화로 국한하지 않았다면‘기

생충’이 작품상 후보로도 노미네이트 됐을 것”이라

고 평하기도 했다.

‘기생충’의 골든글로브상 수상은 칸영화제 작품상

인‘황금종려상’수상 쾌거에 이어 한국 영화가 할리

우드 영화계의 높은 벽을 넘은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

가된다.‘기생충’은 이번 수상으로 다음달 열릴 아카

데미상 외국어영화상 수상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기생충’,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 수상’


